
2100년 한반도 1.2% 침수된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기온 2 .5- 3.0℃ 올라 … 정보기술센터 구축 시급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2100년에는 해수면이 1ｍ 가량 상승해 한반도 남북을 합쳐 전체 면적의 약 1.2% 정도

가 침수될 것이라는 관측 결과가 제기됐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조광우 박사가 최근 발표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변화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태풍과 해일 등을 고려할 때 2100년이면 한반도 최대 범람가능 면적이 2643㎢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한반도의 1.2%, 여의도의 300배가 넘는 면적으로, 남북 전체인구의 2.6%인 125만5000명이 터전을 잃을 것으

로 예측됐다.

남해안과 동해안보다는 서해안이 훨씬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해안 중에서도 북한 지역의 범람 가능성

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해수면 상승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겠지만 침수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인구가 밀집한 군산과 목포 일부 지역, 아산만 일대와 북한의 남포, 신의주 일대가 침수 예상지역에 포함됐다.

조광우 박사는 한국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대한 전담체제가 결여돼 있고 전문인력도 부족한 것은 물론, 효

율적인 대책 수립도 미비하다면서 해수면 상승과 관련한 과학정보기술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전성우 박사도 시뮬레이션 예측 결과 2100년까지 한반도의 기온이 2.5-3.0℃ 상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면서 대구 북부와 구미, 김천, 팔공산 도립공원과 가야산 국립공원 부근, 북한의 평양 일

대가 사실상의 사막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성우 박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평가 및 대응방안 연구>에서 기초자료의 지속적인 확보와 공

동활용을 위한 국토환경정보센터의 신설이 필요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산림청 등 생태계 관련 조사기관이

협조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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